
 

 

 

 

 

 

 

 

 

 

 

 

 

 

 

 

 

 

 

 

 

 

 

 

 

 

 

 

 

 

 

 

 

 

 

 

 

 

 

 

 

 



 

 

1. 전시 개요 

 

전시 제목 풍덩 (Break Free) 

참여 작가 콰야 QWAYA 

전시 기간 2024.7.26 - 8.25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CARI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오픈 행사 2024.7.26(금) 오후5시 작가와의 대화 

담당 연락 양유진 / 051 747 9305 / carinofficial@naver.com 

 

 

 2. 전시 서문  

 

콰야 QWAYA (b.1991) 

콰야는 상명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이후 끊임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작품을 보여 왔다. 이번 전시는 

여름 바다에 풍덩 빠지듯 고민과 갈등이 해소되는 해방의 순간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에게 있어 사회적 이슈와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척 중요한 쟁점이었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개인 간의 이야기를 누군가 퍼트리고 그것이 와전되어 눈덩이처럼 커져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뉴스들은 속도가 붙어 개인을 쫓아다니고 극단으로 밀어낸다. 작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상과 

실존의 현실 속에서의 전쟁과도 같은 언어유희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작가만의 ‘진지한 농담’으로 화폭에 

풀어낸다. 

귀엽고 동화 같은 도상들 속에 우울하고 무거운 주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그의 작품 “Fly to the moon”은 

마치 피터팬의 소년처럼 곧 날아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짓 고민스러운 그의 표정과 아래를 힐끗 

바라보는 시선은 그의 해방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상상하게 만든다. 작가는 러시안룰렛, 유서, 관 등의 

소재를 사용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고민을 동화적인 화법으로 관람자에 슬쩍 건넨다. 가상의 공간 속,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는 대상과 주고받음이 실제로 방향성 있는 울림이 되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또 더 

깊이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점점 물들고 

자신도 어느새 장미향이 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작가는 “이건, 단지 그림일 



 

 

뿐이잖아요!”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이는 “그냥 댓글일 뿐이잖아요!”에 대한 무게 있는 반문 같기도 하다. 언어적 

메시지들과 겨루는 시각 메시지의 반격 같다는 느낌도 든다. 

실존하는 존재와 직접 만나 관계 맺는 것 보다 네트워크가 만든 가상 현실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작가가 던지는 ‘진지한 농담’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캔버스 속의 

인물들이 가상과 실재의 어디쯤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 도시를 산책하며 담아낸 다양한 드로잉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는 일상의 힘듦이나 

감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늘 해방구를 찾는다. 늦여름을 보내며 조금 서늘한 공기를 맞이하는 계절, CARIN 의 풍덩 

전시에서 화폭을 통해 작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서정적 교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작품 이미지 

 

 

 
 

콰야 QWAYA 

 

풍덩 

2024 

Oil on canvas 

91 × 61 cm 



 

 

 
 

 

 

콰야 QWAYA 

 

Fly Me to the moon 

2024 

Oil on canvas 

73 x 91 cm 

 

 

 

 

 

 



 

 

 

 

 

콰야 QWAYA 

 

바라보는 방법 

2024 

Oil on canvas 

73 x 73 cm 

 



 

 

 

 

콰야 QWAYA 

 

in the Seoul 

2024 

Oil pastel on paper 

27 x 21 cm 

 

 

 

 


